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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The Korean Economic Review (KER)

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인 KER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, SSCI 및 Scopus 등

재학술지입니다. 앞으로도 KER이 국제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KER

에 게재 된 논문에 대한 많은 인용 및 투고를 부탁드립니다.

KER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http://www.kereview.or.kr/main/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

다.

2. KER RePEc (Research Papers in Economics) 사이트 업로드 완료

 KER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들을 경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ePEc.org 에

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KER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. 회원님들의 많은 인용 및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

http://econpapers.repec.org/article/keakeappr/

3. 경제학연구 영문명 변경

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인 ‘경제학연구’의 영문명을 지난 2013년 3월 31일 발간된 경

제학연구 제61집 제1호부터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로 변경하였습니다. 경제

학연구가 SSCI 등재 등 국제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게재 된 논문에 

대한 인용 및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.

경제학연구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창간호부터 본 학회 홈페이지 www.kea.ne.kr 발간물 부분

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

4. 2016년도 임시총회 개최 

본 학회는 지난 3월 25일(금), 12시~13시 30분,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

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임시총회는 정관개정에 관한 건으로 

개최되었으며, 참가한 정회원들의 찬반 투표결과 상정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

5. 춘계좌담회 개최 

본 학회는 지난 3월 25일(금), 오후 2시~4시 30분,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

하나금융경영연구소,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‘한국경제의 현재, 미래 그리고 정책’이라는 주제로 

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좌담회는 김광두 석좌교수(서강대)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인준 



한국경제포럼 ∙ 제9권 제1호88

명예교수(서울대), 김인철 명예교수(성균관대), 이만우 국회의원, 이지순 명예교수(서울대), 진념 

전 경제부총리, 하성근 위원(금융통화위원회)이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. 이번 좌담회는 대한민국 

경제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충고하는 뜻 깊은 자리였

습니다. 

6. 제1차 원로 석학과의 대화 심포지엄 개최

본 학회는 지난 4월 28일(목), 오후 4시 30분~6시, 중앙대학교 302관(대학원) 503호에서 본 학

회 박승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차 원로 석학과의 대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. 

이번 심포지엄은 ‘한국경제위기와 구조개혁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. 박승 명예회장님은 

1999년도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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